
제 31 호 강의 평가의 신뢰성 

지난 호에는 강의 평가에 나타난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강의 평가를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하시면서 일축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

면 "강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하기"는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하기" 못

지 않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할까요? 학생들이 감정이나 

선입견에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은 미국에서도 오랜동안 강의 평가의 신뢰성을 

따질 때에 가장 자주 거론되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강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무척 많았었는데, 이들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로는 확정적으로 "학생들의 강의 평가

는 신뢰성이 아주 높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강의 평가의 신빈

성에 대하여 행해진 1,600 연구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의 상관도

는 0.90에서 0.9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몇가지 "신화"와 그 "검증"을 요약하겠습니다.

 

신화 1: 강의 평가는 교수의 인기도와 직결된다.

학생들의 진실한 교육자 보다는 약장사 같이 유창한 말재주로 강의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 

교수에게 후한 평가를 준다는 믿음이 팽배합니다. 또 실력은 없어도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기 위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

나 학생들은 "말 잘하는 것"과 "강의 내용의 수준과 질"을 구분하고, "전문 지식과 실력이 

있다"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신화 2: 교육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직후의 평가는 의미가 없

다.

그러나 연구 결과로 보면 학기 말에 한 평가와 5년이나 10년 후에 내린 평가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이 깃든 휼륭한 강의는 지금 당장도 인정받지만 나중에 회고해 

보아도 높은 평가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신화 3. 강의 평가는 강의생 숫자가 크면 불리하다.

대강의를 하는 교수와 소강의를 하는 교수가 일률적인 평가 점수로 비교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강의 평가 점수와 수강생의 크기와의 상관도를 비교한 

결과 여기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대학원생 강의와 15명 이하

의 강의에서만 강의 평가 점수가 약간 높게 나올 뿐, 그 이상은 수십명부터 수백명까지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화 4. 강의 시간이 평가 점수에 불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른 오전이라든지, 늦은 오후, 혹은 점심 시간 전 후 등은 출석율도 낮고 학생

들도 강의에 집중을 안하여 강의 평가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들 사이에

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주초, 주중의 강의 요일과

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는 교수님의 강의 모습을 비디오 처럼 "있는 그래로" 전해 줍니다. 강

의 평가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집니다. 교수님께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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